








김 준 석 (한국외대 HK연구교수)

미하일 레르몬토프,
그의 시대적 ‘상념’에 관하여1)

지난 10월 15일은 ‘러시아의 바이런’이라 불리는 미하일 레르몬토프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작가가 러시아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이상하게도 그는 이제까지 사후 자신의 기념

일과는 크게 ‘인연’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탄생 100주년’(1914년)을 사회주의 혁명 전야에, ‘서거 100주

년’을 1941년 2차 세대대전 속에 맞이했다. 하지만 올해 그의 탄생 200주년은 러시아 각지에서 열린 다

양한 행사 덕분에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새로 단장한 레르몬토프박물관(모스크바)이 개관했고, 푸시킨박물관(모스크바)과 러시

아문학연구소 문학박물관(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레르몬토프 기념 전시회가 열렸으며, ‘문화’ 채널(TV)

에서는 작가를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밖에도 시인의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국제학술회의와 각종 심포지엄 등이 세계 각지에서 열렸다. 생전에도 사후에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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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모스크바 국립 푸시킨박물관의 미하일 레르몬토프 탄생 200주년 기념 전시회 포스터 (출처: www.russkiymir.ru, ◀)
그림2.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의 미하일 레르몬토프 탄생 200주년 행사 포스터. (출처: www.og.ru, ▶)

1) 이 글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Russia·Eurasia Focus’ 제292호(2014.11.3.)를 필자가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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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그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맛보고 있는 것

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클래식 페스티벌은 지난 

10월 12일에 막을 내렸지만, 모스크바 푸시킨 박

물관의 전시회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진다고 하

니 시인의 굴곡진 삶을 느껴볼 시간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시대가 낳은 낭만주의 시인

레르몬토프가 활동했던 19세기 초반의 러시아

는 당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의 실패로 

인한 상실감이 팽배하던 시기였다. 혁명의 실패에

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념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

를 기초로 한 사회 건설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문학 작품에 자주 제기됐다. 이런 면에서 도스토

옙스키의 주인공들은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그들

은 혁명 이념에 기초한 이상 사회 건설의 가능성

에 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반응하였다. 『지

하생활자의 수기』(1864년)의 주인공이 피지배층의 

“피가 샴페인처럼 치솟고 있다”며 사회에 던졌던 

분노의 항변은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프랑스 혁명은 상당 부분 계몽주의자들의 활동

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 디드로, 볼테르, 루소 등

의 계몽주의자들은 이성과 바른 사상의 힘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꿨다. 인간 개개인의 생각이 바

뀌면 사회도 틀림없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민중 계몽에 기대를 걸고 혁명 사

상을 주도해 나갔다. 하지만 1789년에서 1794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변혁의 소용돌이는 계몽주

의적 저항의 가치에 잔인성을 더한다. 주지하듯이 

혁명은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고 급기야는 루

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한

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는 왕이 없는 나라, 공화

국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는 듯싶었다. 하지

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나폴레

옹이 나타나 프랑스의 황제로 즉위하며 혁명의 종

료를 선언하는데, 이는 레르몬토프가 살고 간 시

대와 그 시대의 예술에 직접적인 여파를 남긴다.

러시아 시인이자 외교관이었던 표도르 튯체프

(1803~1873)의 표현처럼 ‘혁명’의 속성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저’로 가는 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려야 했는지 반문했다. 절실했던 사회적 기대와 

잇따른 실현가능성의 급격한 소멸은 인간 의식의 

가치 구조를 변화시켰다. 유럽 전체가 ‘자유, 평등, 

박애’의 기본 정신에 기초한 사회를 기대했기 때

문에 계몽주의적 가치 시스템의 붕괴는 전 유럽에 

영향을 끼쳤다. 인간이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얻

을 수 있는 부분, 그 경계에 관한 물음으로 시작된 

가능성과 ‘가능한 것’에 관한 생각의 변화추이는 

현존하는 질서가 부동의 자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삶에서 

현실과 이상을 분리하기 시작한다. 작가들은 인

간의 삶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양분하여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인간의 내적 영역, 이

른바 인간의 고유성과 개성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

했다. 이는 문학에서 삶을 새로운 각도로 살피려

그림3.   키슬로봇스크에 있는 레르몬토프 동상. 시인의 시선은 
엘브루스 산을 향하고 있다. (출처: www.kislovod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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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도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고전주의 시

대에서 낭만주의 시대로의 변화상이었다.

레르몬토프의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그가 낭

만주의 시대의 시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

다. 낭만주의 예술은 인간의 내부 문제, ‘감정’에 

방점을 찍는다. 표절할 수 없는 감정의 세계에 인

간의 고유성과 본질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낭만주의 시인들이 인간의 내적 가치문

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자들의 ‘가치문제’

는 계몽주의자들이 언급했던 추상적이거나 일반

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

든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 아

닌 ‘자아’와 관계된 낭만주의적 고유성을 일컫는 

것이다. 낭만주의 시상의 중심부에 주변세계와 

자신을 구분 짓는, 세상을 적대시하는 고독한 주

인공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설명

될 수 있다.

당시 낭만주의는 유행병처럼 번져나갔던 문학 

조류이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운문소설 『예브

게니 오네긴』에 등장하는 렌스키도 낭만주의의 

수많은 모방자들 중 한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

지만 레르몬토프는 모방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시인이었기에, 훗날 문학 연구자들은 그의 흔적

을 거대한 ‘현상’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 현

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평범한 인간, 보통의 시인이 망망한 대우주 앞

에, 웅장한 신의 세계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자신

의 하찮음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자신이 드넓은 

우주의 작은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고백하

기에 이른다. 하지만 레르몬토프의 서정적 자아

는 자신과 세상을 시종일관 대응점에 위치시키

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시인이 보여준 인간적 가치의 확신 정도, 그 자

유로움의 폭발적 스케일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레르몬토프의 주인공들은 (고전주의와 계몽주의 

시대에 중시했던) 전통과 이성, 법질서를 거부했

다. 그들은 자유로이 현실 사회에서 벗어나 자

신의 내적 가치문제에 몰두하는데, 이는 19세기 

러시아 사상계를 이끌던 슬라브주의와 서구파 

모두가 시인과의 정신적 거리를 좁힐 수 없었던 

이유가 된다. 레르몬토프 탄생 2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시인이 이룬 위대한 업적에 다시금 주

목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지 않

나 싶다.

 작품에 나타난 시인의 시대적 ‘상념’: 『상념』

(1838), 『보로디노』(1837)

스물일곱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시
그림4.   작자미상, 미하일 레르몬토프의 초상화, 1838~1839,  

유화, 러시아문학연구소(Pushkinskij Dom) 소장.  
(출처: www.pushkinmuseum.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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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주된 활동 시기는 1830년대로 한정된다.2) 

이 시기는 러시아 역사에서 ‘지성이 꽃피지 못한 

시기’로 기록되는데, 그 이유는 니콜라이1세의 보

수주의 정치에 있었다. 니콜라이1세는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 난을 제압하고, 1830~31년에 폴란

드 농민 동요를 진압하는 등 사회 변혁의 가능성

들을 제거하며, 이른바 ‘반동의 시기’를 연다. 점

차 절대군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된 그는 ‘유럽

의 헌병’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 유럽 

민주주의 혁명의 불씨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여

긴다. 대내적으로 그는 검열제도를 강화하고 대

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러시아의 젊은 지

성을 길들이는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기술된 것처럼 레르몬토프는 자신의 초기 

작품 세계에서 낭만주의 시대의 절대가치인 개인

의 고유성을 최대치로 표현했고, 연구자들은 이를 

레르몬토프와 동시대 작가들을 구분 짓는 잣대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가 시인으로서 정점을 찍

는 1837년 이후의 시를 살펴보자. 그의 시상에 개

인과 개성 못지않게 ‘세대’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

는 것을 볼 있다. 레르몬토프가 개인이 아닌 동시

대인들의 집단적 초상을 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집단군은 니콜라이1세, ‘정치적 반동’의 시대

를 산 사람들로서 소위 ‘1830년대 사람들’로 불리

며 표트르 차다예프, 비사리온 벨린스키, 알렉산

드르 게르첸 등 당시 진보사상가들이 ‘부끄러운 

세대’라고 묘사했던 이들이다. 과연 ‘1830세대’의 

무엇이 레르몬토프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들의 어

떠한 속성이 사상가들을 부끄럽게 했을까.

1838년의 시 『상념』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1825년(데카브리스트의 난이 일어난 해)에 삶의 노

선을 선택하고, 1830년대 본격적으로 자신의 커

리어를 쌓은 ‘1830세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레

르몬토프의 작품에서 이 세대는 나폴레옹으로부

터 조국을 지켜낸 아버지 세대의 과업을 망각하

고, 열정과 신념을 상실한, 육체는 젊지만 영혼은 

늙어 버린 ‘잉여적인’ 세대로 묘사된다. 레르몬토

프의 ‘낭만주의적’ 주인공들과 이들을 비교해보

자. 낭만주의적 주인공들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개성의 고유성을 표출했기에 현

실의 자유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니콜라이1세

의 사람들’, 1830세대는 굴복과 순종을 강요받은 

이른바 ‘침묵의 세대’로 감정과 행위, 참여의 자유

를 꿈꾸지 않았다.3)

시는 “슬프다, 내가 우리 세대를 바라보니”라

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서정적 자아인 ‘내’가 ‘세

대’와의 대척점에 위치, 관찰자로서 세대를 평가

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세대를 ‘우리’의 세대라

고 표현함으로써 세대원에 ‘나’를 포함시킨다. 서

정적 자아인 ‘내’가 비판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비

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시에는 ‘세대’를 조명

하는 세 가지 시점이 존재한다. 관찰자로서 세대

를 조망하는 서정적 자아인 외부시점과 ‘내’가 세

대에 포함되어 그 안에서 세대를 바라보는 내부

시점, 마지막으로 시 후반부에 등장하는 세대를 

향한 후손들의 시점이 그것이다. 평가자와 대상

2)  1841년, 레르몬토프는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단명 한다. 그럼에도 시, 소설, 희곡 등 많은 작품을 남기며 세계 문학사에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과 이름을 나란히 새겼다. 한국어판 ‘Russia포커스’의 2014년 3월 28일자 칼럼(http://russiafocus.co.kr/arts/2014/03/28/44191.html)에
서는 꼭 읽어야할 그의 작품으로 『돛단배』(시), 『시인의 죽음』(시), 『악마』(서사시), 『가면무도회』(희곡), 『우리 시대의 영웅』(소설) 등을 꼽고 있으

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3)  알렉산드르 그리보예도프의 희곡 『지혜의 슬픔』의 등장인물 알렉세이 몰찰린도 ‘1830세대’를 표상하는 인물이다. 주지하듯이 이 인물의 성 
‘몰찰린’의 뜻은 ‘침묵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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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거리가 일정한 첫 시점에서의 아이러닉하고 

풍자적인 음표는 이후 시점의 거리 변이로 인해 

서정적이고 비극적인 기호들과 뒤섞인다.

‘1830세대’의 출현 기저와 그 근원에 관한 시인

의 고찰은 러시아 민족 뿌리에 관한 관심, 러시

아 민중사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레르몬토

프의 시 세계에는 이제 분노하는 낭만주의적 주

인공과 더불어 민중 속 평범한 인간의 형상이 자

리 잡기 시작한다. 이 새로운 주인공은 개인주의

적이거나 개성적이지 않다. 그는 평범한 일반 민

중 출신이며 의지가 강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서는 죽음도 불사한다. 그들은 바로 1830세대의 

아버지 세대, 그 중 누군가이다.  『보로디노』(1837)

에 등장하는 민중화자의 형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4)

19세기 초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정치·사회적 

상황은 유럽을 경험한 러시아 지성인들에게 깊

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농노제가 성했고, 자본

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당시의 상황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추구했던 모든 이상과 기대가 소

멸되었음을 의미했다. 낭만주의는 이상과 희망을 

잃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슴에서 내뿜

었던 열정의 응어리였다. 하지만 이후 역사의 새

로운 주인으로 들어선 젊은이들은 이제 원망과 

분노의 시대를 접고 시대의 현실을 보다 사실적

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현실의 사실적 이해’,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슬로건으로 자리 잡기 시

작한 것이다. 1830년대 후반 유럽과 러시아에는 

사실주의가 도래하고 있었다.  

그림5.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은 1812년 보로디노 전투. (출처: www.yandex.ru)

4)  『보로디노』는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은 ‘보로디노 전투’ 25주년을 기념하는 시다. 러시아 시로는 최초로 역사적 사건을 평범한 사람의 시각, 
전투에 참여한 병사의 시각으로 묘사했다. 훗날 레프 톨스토이는 두릴린(С.Н. Дурылин)과의 담화에서 『보로디노』가 『전쟁과 평화』의 모태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이 시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상념』의 그것과 유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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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 도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영웅의 귀환 :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

2013년 6월 개봉한 파벨 파르호멘코(Павел Пархоменко)의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은 무엇보다도 먼저 과거 문화 영웅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최근의 전기영화

(Biopic) 제작 열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게다가 영웅을 찬미하는 전기영화는 러시아가 강력하

고 존중받는 나라가 되는 데 조력했던 위대한 개인들의 삶을 국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푸틴 

시대 러시아의 애국주의 문화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영화는 2011년 러시아 

문화부 산하 영화진흥기금의 제작비 지원 심의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 제작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어 이후 제작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제작비 지원금을 받았다. 또 700만 달러의 제

작비가 투입된 이 영화는 가가린의 우주비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소련 시절 비

밀 문서고의 실증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 지원은 무엇보다도 세

계 최초로 우주인을 배출한 러시아의 위대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동원 

전략에서 나왔다. 그와 동시에 이 영화는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가 유인 우주비행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우주비행산업에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우주 강국으로서 다시 한 번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홍보 수단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 제작 과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에 십분 부응하듯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은 2013년 4월 12일 ‘인류 우주비행의 날’(International 

Day of Human Space Flight)에 맞춰 열린 모스크바 ‘유엔 비엔나국제센터’ 시사회를 통해 첫선을 보였고, 

개봉 초반 일반 관객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허구보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는 영화 

속 주요 이야기는 러시아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자랑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에서 주요 행위와 사건은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우주비행선 ‘보스

스크린 속의 러시아

55스크린 속의 러시아



토크 1호’를 타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

지를 출발하여 108분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나

서 카자흐스탄 초원에 무사히 안착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런 점에서만 놓고 볼 때 영

화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전기영화의 

장르적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

지만 가가린의 우주비행 전후 이틀 사이, 다시 말

해 영화 서사의 현재로 설정된 시간에는 가가린

의 과거 회상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년 시절까

지 다양한 일화가 제시되면서 그가 우주 비행사

가 되기까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된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영화 속

에서 가가린의 유년 시절이 가가린 자신의 회상

을 통해 소개될 때 무엇보다도 미래의 영웅이 성

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담당한 훈육적 역할

과 가족의 가치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주지하듯이, 가가린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점령지였던 스몰렌스크 주의 그자츠크 

(Гжатск)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따라서 그의 유

년 시절 성장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이 빠질 수 없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독일

군 점령 시절 아버지 알렉세이 가가린이 큰아들 

유리 가가린을 대하는 태도였다. 가가린은 굶주

림에 시달리던 동생과 함께 독일군의 달걀을 훔

치다 들켜 하마터면 독일군의 손에 동생을 죽일 

뻔했는데, 이런 가가린를 두고 그의 아버지는 심

하게 때리거나 호되게 나무라기보다는 독일군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아들을 마

음속으로 깊이 품어준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

실은 아들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용서

와 관용을 베푸는 아버지의 태도가 이후 영화 속

에서 성장한 가가린이 친구와 동료 등 주변 사람

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포용의 자세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가린은 영화 서사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

들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갈등이나 반목,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가가린

이 목수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장래 희망 사항에 

대해 밝히면서 큰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바람을 설명할 때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말

하는 부자가 각자 주장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상

호 존중하며 상대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때 아버지는 도시로 나가

겠다는 아들의 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달가워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결국은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여

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버지는 어떤 상황, 어

떤 사건에도 자기의 입장과 주장을 먼저 앞세우

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 존중하려고 하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평정심과 겸손함을 유지한다. 동네 사람들이 가

가린이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을 완수하고 돌아

왔다는 라디오 뉴스를 그의 아버지에게 전해 줬

을 때도 아버지는 환호성을 지르는 이웃 주민들 

그림1.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 속 유리 가가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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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감격의 눈물만 

흘릴 뿐이다. 또 이에 앞서 아버지는 강에서 이웃

들과 낚시를 하던 중에 유리 가가린 소령이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자기 아들은 

대위이기 때문에 우주비행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 아닐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아버지의 이런 성품과 태도는 아

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나타난다. 실제로 가가

린은 20명의 정예 비행사 가운데서 우주비행에 

나서는 1순위 후보로 선정됐다는 우주선 설계

사 세르게이 코롤료프(Сергей Королёв)의 말을 

듣고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맡은 바 임무를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다. 이처럼 감정 조절에 탁월한 가가린의 침착하

고 절제 있는 태도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출

발하여 지상에 다시 안착할 때까지 우주비행 전 

과정에서도 엿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상과

의 교신 중단이 몇 번 있었을 때 지상 통제실에

서는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정작 가가

린은 우주선 속에 홀로 남아 있음에도 어떤 위

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침착하다 못

해 태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임무를 차근차근 

수행한다. 

이러한 특징적 묘사는 가가린이 임무를 성공적

으로 완수하고 나서 다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이후 카자흐스탄 초원에 마침내 안착했을 때 제

시되는 영화 후반부 장면들에서도 변함없이 계

속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자면, 가가린이 우주비

행사로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중압감과 공포심, 

흥분감은 108분간의 지구궤도 비행 전후 과정에

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영화는 가가린이 한 인간으로서나 우주비행

사로서나 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내적으로도 매우 

강인한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영웅으로서 가가린의 완벽한 자질과 덕목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점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가가린의 이런 

영웅적 이미지가 그의 친구이자 동료 비행사인 

게르만 티토프(Герман Титов)에 대한 대조적 묘

사를 통해 더욱 돋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리

와 게르만은 영화 초반부에서 침실을 함께 사용

할 정도로 절친한 동료로 제시된다. 하지만 두 사

람 사이에는 이때부터 모종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듯이 암시되는데, 이는 게르만이 유리에게 

느끼는 야릇한 경쟁심과 시기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곧이어 밝혀진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비

행을 수행할 후보 1순위에 올라 있는 반면, 게르

만 티토프는 2순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티토프는 영화 초반부부터 가가

린과의 관계에서 뭔가 불만이 있다는 태도를 보

인다. 

실제로 가가린은 자신의 이름 유리와 티토프

의 이름 게르만을 합쳐 유명한 소련 작가의 이름

과 성에 견주어 ‘유리 게르만’(Юрий Герман)이라

고 부르며 두 사람이 혼연일체나 다름없음을 농

담 삼아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농담에 대해 티

토프는 “재미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이 밖에도 티토프는 자신이 가가린에 밀려난 사

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료 비행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해치는 언행을 자주 보인다. 이와 대조

적으로 가가린은 이런 티토프의 언행과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태도를 잘 알면서도 겉으로 절대 

내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 언제나 진심

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게다가 나중에 코롤료프가 가가린을 우주비행

에 나설 비행사로 최종 낙점할 때 고려한 선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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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가가린과 달리 티토프

는 결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

진다. 티토프는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비행

에 나설 목적으로 자신의 가족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고의로 숨긴 것으로 조사 결과 판

명되면서 정직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우주

비행 도중 사고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지도 모

르기 때문에 우주비행사 최종 선발에서는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 등 모든 신변 사항이 고려되는

데, 티토프는 자신이 우주비행에 나서고 싶은 나

머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조사에서 고의

로 빠뜨렸다. 

더욱 흥미롭게도 티토프의 인적사항에는 티

토프의 아버지가 알렉산드르 푸시킨(Александр  

Пушкин)의 유명한 단편소설 『스페이드의 여왕』

(Пиковая дам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사실이 나온다. 잘 

알려졌듯이, 푸시킨 소설의 주인공 게르만은 자

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 사람을 속여 이

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파멸시키는 매우 

부정직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탄생 일화가 

뒷받침해주듯이, 게르만 티토프는 유리 가가린

과는 달리 가정 내에서부터 인간으로서 추구해

야 할 중요한 덕목과 가치를 잘못 교육받고 자랐

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처럼 영화는 가가린이 과거와 현재의 삶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으로 제시

한다. 이런 점에서 가가린은 소비에트 문학과 예

술에서 지배적이었던 ‘긍정적 주인공’에 가까우며 

오늘날 러시아 문화부가 애국주의 문화정책을 

앞세우며 강조하며 장려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가린은 조국에 대한 헌신과 사랑

에서도 스탈린 시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대의를 위해 존재하는 모습

으로 그려진다. 이 점은 가가린이 우주 궤도에 무

사히 진입했을 때 ‘조국은 듣고 있다/ 조국은 알

고 있다/ 조국의 아들이 구름 속 어디에서 비행

하고 있는지’라는 예브게니 돌마토프(Евгений  

Д о л м а т о в)  작사 ,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Дмитрий Шостакович) 작곡의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데서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가

가린의 성공적 우주비행은 세르게이 코롤료프 

등 유명한 우주공학자 등 소련 우주기술의 우수

성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러시아인의 위대성

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특히 영화 속에서 코롤

료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모든 면에서 『가가

린, 최초의 우주인』은 강성대국의 부활을 꿈꾸

는 오늘날 러시아의 열망에 충분히 부합하고도 

남는 한 편의 완벽한 영웅 이야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2.  유리 가가린과 게르만 티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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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혜 진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우랄 동쪽의 순록 사육자,
만시인

한티인과 함께 자치구를 이루고 있는 만시인은 역시 한티인처럼 위구르 민족에 속한다. 만시인은 스

스로를 ‘인간’이라는 뜻의 ‘만시’(Манси, 예전에는 Маньси, Маньсь), 혹은 ‘먄치’(Мяньчи)라고 지칭했으

나, 14세기부터 오브 강 우안의 보굴카 강에서 유래한 ‘보굴’(Вогулы)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에 알려지

기 시작했다. 그 이후부터 소비에트 시기까지 만시인이라는 이름보다는 ‘보굴인’으로 불리거나 한티인과 

함께 ‘유그라’(Югра)로 통칭되어 왔다. 만시인은 11세기 무렵 우랄 산맥 북동쪽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 서

시베리아 스텝지역으로부터 이동해 온 위구르 종족들의 교류를 통해 형성됐다고 본다. 현재 만시인은 

러시아 공식 소수민족에 속해 있는 만큼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크게 남부, 동부, 그리고 북서 지역에 

따라 민속학적 특징을 달리한다. 

역사문화적 특징

러시아가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로 진출할 무렵 대부분의 토착민족이 그러했듯이, 만시인은 러시

아의 침략에 강하게 저항했다. 만시인은 러시아의 지배에 반발하여 러시아인과 러시아에 이미 복속되

어 러시아군에 합류한 이웃 민족인 코미인에 대해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다. 이러한 반격은 게릴라적인 

형태가 아닌, 보다 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펠름 공국(Пелымское княжество)은 만시인의 전투

기지 역할을 했다. 1455년에는 만시인들이 우스티-빔 지역까지 반격을 가해 우랄 북서부 지역에서 정교 

전도를 맡고 있었던 피티림 페름 주교를 살해하며 러시아를 더욱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 후 우랄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으며, 15세기 말부터 만시인도 모스크바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됐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 지역에 세력을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16세기 내내 펠름 

러시아 민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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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후를 중심으로 만시인들은 여러 차례 러시아

와 전쟁을 일으키며 러시아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러시아 문화로의 통합이나 정교 전파 역

시 순탄치 않았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만시인에 

대한 정교 전도가 시작됐으나, 이 또한 표면적인 

성격에 그쳤으며 러시아화 과정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시 전통적인 씨족-부족 사회의 잔재

는 193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 

1930년에는  한티인과  만시인을  위한  오스

탸크-보굴  민족자치구(Остяко-Вог уль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가 형성

됐으며, 이는 1940년에 현재 이름인 ‘한티-만

시 자치구’(Ханты-манси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로 바뀌었다. 만시인은 대부분 자치구의 경

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스베르들롭스

크 주의 북동 지역에도 일부 살고 있다. 2010년 

러시아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러시아에 살고 

있는 만시인의 수는 12,269명이다. 

주거양식

만시인은 겨울에는 한 곳에 상주하고, 그 외 계

절에는 사냥터나 조업지로 옮겨 다니는 반정주 

생활을 했다. 생활패턴에 따라 주거양식 역시 크

게 달라진다. 

비세라 강, 로즈바 강, 소스바 강 상류에 사는 

만시인들은 대부분 순록사육자인데, 이들은 장

대를 이용해 끝이 뾰족한 원뿔형 모양의 이동천

막을 만들어 생활한다. 이동천막 중에는 이보다 

조금 낮고 사각형 모양의 천막도 있다. 유목 중 장

기간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뚝을 땅에 박고 

자작나무 껍질 등으로 벽을 만들어 그 위에 천막

을 쳐 생활했다. 이들은 겨울에도 이동천막에서 

생활한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천막의 겉을 순록

의 가죽과 자작나무 껍질로 덮는다. 이동천막 내

부의 가운데에는 화덕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연

기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천막의 위쪽에는 구멍

이 나 있다. 

19세기부터는 만시인의 주거 양식도 러시아의 

영향을 받게 됐다. 19세기 중엽 만시인 사이에서 

전형적인 러시아식의 통나무 가옥이 확산됐다. 

가옥의 바닥은 돌 같은 것을 깔지 않은 흙바닥이

며, 지붕은 통나무를 길게 쪼갠 판자나 자작나무 

껍질 등으로 덮은 평평한 형태이다. 겨울에는 종

종 흙으로 지붕을 덮기도 한다. 가옥 옆에는 창고

나 헛간 등이 붙어 있다. 

19세기 말 로즈바 강 유역(한티-만시 자치구 남

쪽, 스베르들롭스크 주)의  만시인 사이에서는 전

통적인 이동천막과 움막이 결합된 형태의 가옥

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옥에는 창문과 

나무 바닥, 그리고 별도의 천장이 없지만, 대신 

추발(Чувал)이라고 하는 아궁이가 있다. 장대에 

점토를 발라 가옥의 윗부분까지 이어지도록 만

든 추발은 아궁이 겸 굴뚝의 역할을 한다. 만시인

들은 추발을 사용하여 집안의 난방과 조명을 동

시에 해결했다. 그러나 추발을 조리용으로 사용

하지는 않았다. 만시인들은 가옥 안에서 음식을 

그림1.  한티-만시 자치구(출처: http://www.liveinterne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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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 않고 가옥에서 떨어진 곳에 점토를 바른 

화덕을 만들어 놓고 부엌으로 사용했다. 

점차 만시인들에게서도 러시아 이즈바와 유사

한 가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목인들도 유목

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나무 가옥에서 거주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만시인들 사이에서는 대저택

을 소유한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19세기-20

세기 러시아화가 가장 빨리 이뤄진 만시인들-추

소바 강이나 로즈바 강과 소스바 강 하류, 비세

라 강 상류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중에는 지하실

까지 갖춘 이층 구조의 이즈바에서 거주하는 사

람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가옥의 내외부는 전형

적인 북러시아 가옥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 벽난

로와 상석(입구의 반대쪽 구석)은 대각선으로 놓여 

있으며, 벽에 붙여 만든 침대 겸용 벤치가 있다. 

만시인의 집에서 가장 신성하고 깨끗한 곳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장소이다. 만시인들은 다락방

과 유사한 이 장소에 집과 가족을 수호하는 정령

이 산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한티인이나 

네네츠인, 셀쿠프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만

약 집 안에 이러한 장소가 없을 경우, 이 정령을 

위해 사당과 같은 별도의 건물을 지었다. 여자들

이 이러한 성스러운 곳을 드나드는 것은 금지됐

다. 의식에 필요한 성스러운 물건들, 예를 들면 신

의 형상을 조각한 물건들, 천 조각, 뼈 조각 등은 

집의 전면 구석 천장에 두었다. 세상을 천상, 지

상, 지하로 나누는 만시인의 세계관이 집에도 반

영되어 있어, 천장 위는 신성한 곳, 천장 아래에는 

사람이 사는 곳, 그 아래는 지하 세계라고 믿었다. 

의 복

만시 전통 의상은 전반적으로 타이가 지역의 

사냥꾼이나 어부가 입는 전형적인 작업복과 유

사하다. 그러나 옷감이나 무늬 등 세부적인 부분

에서는 만시 특유의 색채를 찾아 볼 수 있다. 

만시인의 겉옷을 만드는 주재료는 순록의 가죽

이다. 카무스(Камус)는 순록의 다리에서 얻어낸 

가죽으로 신발이나 단추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그림2.   만시 이동천막 (출처: http://www.sergeytsvetkov.
livejournal.com)

그림3.   추발의 일부(출처: http://iclass.home-e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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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시인들은 쐐기풀에서 뽑아낸 실과 순록의 

힘줄로 바느질을 해 옷을 만들어 입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시장에서 파는 아마실도 같이 이용

했다. 외투 속에 입는 평상복은 일반 면이나 양모

로 만든다. 만시인들은 모피 조각으로 모자이크 

형태를 만들어 옷에 장식하거나, 구슬, 목걸이, 

금속으로 만든 장신구로 꾸몄다. 

만시 남성 의상의 기본은 셔츠와 모피로 만든 

바지이다. 바지의 길이는 일반 남성 바지보다 짧은 

편인데, 바지의 아래 부분을 긴 양말 안에 넣어 입

는다. 이동용 혹은 사냥용 의복으로는 모자가 달

렸으면서 단추나 훅이 없는 말리차(Малица), 또

는 순록 가죽으로 만든 긴 외투인 구스(Гусь)가 

있다. 구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양한 색깔의 

나사천을 이용해 소매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구스가 있으며, 별다른 바느질 없이 천 전체를 망

토처럼 입는 구스가 있다. 루잔(Лузан)은 구스처

럼 소매도 없고, 옆구리 부분도 따로 바느질이 되

어 있지 않지만, 모자가 달려 있으며 루잔 안쪽의 

앞뒤로는 주머니가 달려 있다. 만시 남자들은 양

가죽이나 개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기도 하지

만, 보통 말리차나 루잔과 같이 옷에 달려 있는 

모자를 쓰고 다닌다. 

겉옷 위에는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른다. 이때 허리띠는 반짝이는 금속 장식이나 

뼈로 만든 장신구로 꾸민다. 그리고 허리띠에는 

칼집에 넣은 단검과 곰의 이빨을 매다는데, 만시

인들은 이것이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다. 

만시 남성들의 머리 모양은 독특하다. 머리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기르며, 두 갈래로 각각 땋아

서 그 끝을 고리나 훅 같은 것으로 묶는다. 만시 

남성들은 여성처럼 귀걸이를 하며, 한 손가락이

나 여러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한다. 반지는 만시 

신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형상화한 것으로, 만

시인들은 상대방의 반지를 보고 소속 부족을 알

아보기도 한다. 

만시 여성의 전통의상은 원피스, 외투, 아마포

로 만든 폭이 넓고 긴 상의이다. 상의나 원피스

의 옷자락은 밝고 화려한 색상의 긴 줄로 장식

한다. 19세기부터 만시 여성들은 ‘수프’(Суп)라

고 불리는 원피스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 전

체 모습은 러시아 의상과 비슷하지만, 소매 부분

이 내려갈수록 좁아지며, 가슴 부분에 주름이 많

이 잡혀 있다. 만시 여성 의상의 특징은 가슴 부

분의 화려한 장식이다. 이러한 장식을 투를랍스 

(Турлапс)라 하는데, 아마포 위에 다양한 색깔의 

반짝이는 구슬들을 그물처럼 달아놓은 것을 말

한다. 투를랍스 외에도 붉은 색이나 푸른 색 천에 

작은 주석 조각으로 꾸민 장식도 있다. 만시 여성 

역시 반지, 귀걸이 등 다양한 장신구를 하고 다니

는 것을 좋아한다. 

상의 위에는 ‘사히’(Сахи)라고 불리는 순록 모

피로 만든 외투를 입는다. 이 외투는 단추나 훅

이 없는 망토 형태이다. 만시 여성들은 이런 외투 

중에서도 흰 색 외투를 가장 화려하고 비싸다고 

여긴다. 다른 색깔의 모피로 외투의 끝자락을 장

그림4.  만시 전통의상(출처: http://raboc.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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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거나 외투의 줄무늬를 만든다. 만시 여성들

은 사히에 반드시 모피 조각으로 모자이크 무늬

를 만들어 장식한다. 만시의 각 지방마다 특유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스바 강 유역의 

만시인들은 개구리에서 모티브를 딴 무늬를 사

용하며, 로즈바 강 인근의 만시인들은 담비 모양

으로 무늬를 만든다. 

만시 여성의상 중 ‘누이 사히’(Нуй сахи)라는 

카프탄(옷자락이 긴 외투)도 있다. 누이 사히 역시 

단추나 훅이 없는 형태이다. 이 외투는 보통 파

란색, 초록색, 빨간색 나사천으로 만들며 다양한 

색상의 직물로 얇은 줄무늬를 만들어 옷의 외관

을 꾸민다. 반면 베르호투리예(Верхотурье, 스베

르들롭스크 주)에 사는 만시 여성들은 일찍부터 

러시아 사라판을 차용하여 입었다. 평소 아마포

로 만든 사라판을 입지만, 축제 때에는 실크로 

된 사라판을 입는다.     

머리를 땋을 때에도 구슬이나 금속, 또는 동물 

뼈로 만든 작은 장식물이 부착된 천이나 끈을 사

용해 머리를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매

만진 머리를 그냥 내놓고 다니지는 않는다. 머리

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여성에게는 불운을 찾아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만시 여성들은 보통 술

로 장식된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다닌다. 예전

에는 이슬람 여성처럼 얼굴도 가리고 다녔다고 하

나, 오늘날에는 스카프로 머리를 가리는 게 일반

적이다. 만시 여성들은 추운 겨울에도 모피로 만

든 모자를 쓰지 않는데, 모피는 신과 정령에게 바

치는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

시 여성의 머리 장식 중 독특한 것으로는 ‘판조스’

(Панжос)가 있다. 판조스는 일종의 머리띠로, 앞

부분은 굵은 구슬과 동전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겨울이 되면 만시인들은 스키를 타고 다니는

데, 가죽으로 만든 울레디(Уледи), 또는 겉을 모

피로 싼 냐리(Няры)라는 장화를 스키 위에 동여

맨다. 여성들은 보통 양털이나 개털로 짠 긴 양말

과 냐리를 신는다. 이때 나사천이나 부드러운 가

죽으로 만든 긴 양말인 로브두기(Ровдуги)를 신

는다. 여름이 되면 목이 긴 가죽신을 신고 다닌

다. 이 가죽신의 코 부분과 뒤꿈치에는 가죽을 

덧대어 있다. 

음 식

만시인의 전통경제활동은 사냥과 어업으로, 이

는 만시인의 전통 식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 러

시아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 만시인의 주된 음

식 재료는 생선과 고기였다. 만시인들을 특히 생

선을 좋아하여, 날 것부터 훈제, 건조, 염장, 그리

고 얼린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하여 일 

년 내내 먹었다. 갓 잡은 생선인 경우 만시인은 그

냥 날 것으로 먹었으며, 빵을 생선 피에 담가 먹

기도 했다. 만시인이 생선을 먹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크지 않은 크기의 생선 10-15마리를 

끝이 뾰족한 긴 나뭇가지에 꽂은 후 소금을 쳐 모

닥불 근처에 두고 구워 먹는 방식이다. 여름에는 

이렇게 구운 생선과 우하(생선 수프)를 즐겨 먹는

다. 겨울에는 언 생선을 얇게 썰어 먹는다. 유목

을 나갈 때는 미리 훈제나 염장, 건조를 해 놓은 

생선을 가지고 간다. 

만시인은 한티인처럼 생선의 모든 부위를 알뜰

하게 이용한다. 생선 내장을 이용하여 기름으로 

사용했고, 머리까지 말린 생선은 빻아서 순록치

기 개 사료로 주기도 했다. 생선 비늘로는 교병(조

린 국물을 굳힌 것)을 만들어 먹었으며, 생선 창자, 

간, 부낭(부레)은 생선 기름에 삶아 먹었다.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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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남은 재료들 또는 뼈나 창자, 머리에서 나온 

부수물들은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수선하거나 

방수용 신발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케드로보예  야드리쉬코  용사’(б ог ат ы рь  

Кедровое ядрышко)라는 만시 민담에서는 “허여

멀건한 생선 기름은 나에게 음식이 아니다... 나

는 어릴 때부터 고기 기름을 먹고 자랐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처럼 만시인들은 생선과 함께 

육식도 즐겨 했다. 그러나 생선에 비하면 육류섭

취는 적은 편이다. 보통 순록을 사육하는 만시인

들이 주기적으로 고기를 섭취했다. 보통 순록과 

같이 사육하는 동물이나 들꿩, 토끼, 멧닭, 자고, 

야생오리 등에서 고기를 얻는다. 만시 전통의식

을 지낼 때에는 말, 암소, 양을 제물로 바치고, 의

식이 끝나면 이 고기들을 먹는다. 고기 역시 날 

것으로 먹거나, 굽거나 삶거나 훈제해서 먹는다. 

고기 뼈를 우려 육수로 사용하기도 했다. 말린 고

기는 저장용 음식으로 유목 시 가지고 다녔다. 

만시인의 몇 가지 별미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겨울 사냥철이 되면 만시 사냥꾼들은 다람

쥐를 사냥한다. 이때 잡은 다람쥐의 내장 속에 각

종 열매와 잡곡을 넣고 구워 별미로 먹는다. 다

른 별미로는 이크라(생선 알)를 들 수 있다. 소금

을 조금 쳐서 날 것으로 먹기도 하지만, 생선 기

름에 살짝 데쳐서 먹는 방법이 대중적이다. 

만시인들은 생선이나 고기에 비해 곡물과 같

은 식물성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다. 그나마 즐기

는 것은 자작나무 즙과 여러 가지 산열매이다. 만

시인은 자작나무 즙을 그냥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 월귤, 블루

베리, 산딸기 등 각종 산열매와 잣, 호두 등 다양

한 견과를 채취하여 저장식품을 만든다. 특히 만

시인들은 이러한 산열매를 생선 기름에 넣어 먹

는 걸 즐긴다. 

고대신앙 

만시인들은 18세기 정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

지만, 여전히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고대

신앙은 만시인의 생활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

시인에게서는 곰 숭배, 샤만 등 이웃 민족인 한티

인의 신앙과 유사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만시인 고유의 고대 신앙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 개의 영혼(душа, ис)이 존

재한다는 믿음이다. 성별로 영혼의 수는 다른

데, 남자에게는 다섯 개의 영혼이, 여성에게는 네 

개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 그 중 그림자 영혼 

(душа-тень)은 사람이 죽은 후 무덤으로 들어

가는 영혼이다. 그래서 그림자 영혼을 무덤 영혼 

(могильная душа)이라고도 부른다. 그림자 영혼

은 때때로 망자의 몸을 떠나 집으로 돌아와 살아

있는 영혼을 데려가기도 한다.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영혼이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믿었다. 환

생을 위해서는 장례식 전에 작은 나무나 금속으

로 특별한 인형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이 인형은 

보통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고인이 숭배했

던 토템에 해당하는 동물에 따라 인형의 모양도 그림5.   만시 생선 조리법(출처: http://www.�nnougor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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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이 인형은 영혼을 보관하는 특별한 저

장소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영혼은 사람의 머릿속에 사는 영혼으

로, 만시인들은 이 영혼이 새나 모기의 모습을 하

고 날아다닌다고 믿었다. 사람이 잘 때 이 영혼은 

사람의 몸을 떠나 돌아다니는데, 만약 이 영혼이 

오랫동안 다시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

우, 사람은 의식을 잃고 심하게 앓다가 죽게 된다. 

이 영혼이 영영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의 손

이나 어깨에 새(할미새, 제비, 까치, 뻐꾸기, 박새 등)

를 문신한다. 사람이 죽은 후 이 영혼을 ‘우르트’

(Урт)라고 부른다. 

잠의 영혼(Сонная душа, улэм ис)이라 불리는 

것도 있는데, 이 영혼 역시 새(보통 멧닭)의 모습

을 한다. 앞서 언급한 영혼과는 달리, 이 영혼은 

사람의 몸에 살지 않고 숲 속에 살다가 사람이 잠

을 잘 때 사람에게 날아든다. 만약 이 영혼이 사

람에게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만시인들은 아

기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아이 요람의 등 부분

에 새 모양의 영혼 저장소를 만들어 놓는다. 

또 다른 영혼인 릴리(Лили)는 사람의 머리카

락 속에 산다. 만약 이 영혼이 사람을 떠나면 그 

사람은 피곤에 시달리고 무기력해진다. 여기에서 

만시인은 전쟁을 하게 되면 적의 머리 가죽을 벗

기는 관습이 생겼다. 

만시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수직

선상에 놓고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

했다. 가장 위 세계에는 하늘을 의인화한 토룸 

(Торум)이 있다. 토룸은 선을 상징하기도 한다. 

중간 세계는 땅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래 

세계는 어둡고 악한 세력들이 살고 있는 지하 세

계이다. 만시인들은 땅의 어머니인 ‘칼타쉬 에크

바’(Калтащ эква)에 의해 인류가 탄생했다고 믿

었다. 칼타쉬 에크바는 토룸의 아내 또는 여동

생인데, 어느 날 토룸이 칼타쉬 에크바에게 크게 

격노하여 그녀를 땅으로 쫓아버렸다. 그 이후로 

칼타쉬 에크바는 사람들에게 삶을 주고, 자식을 

낳게 하고, 사람들의 운명과 건강을 주시하는 역

할을 했다. 

만시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하늘에는 많

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다. 이 신들은 토룸의 형제

자매들로, 태양의 여신 호탈 에크바(Хотал эква),  

달의 신 옌흐프 안치흐(Енхп анчх), 불의 여

신 나이 에크바(Най эква), 지하 세계의 주인

이자 악의 정령인 쿨 오티르(Куль Отыр) 등이 

있다. 토룸에게는 일곱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 막내아들인 미르 수스네 훔(Мир Сусне  

Хум, 세상 너머를 보는 사람)은 사람들의 수호자이

자, 사람과 신의 중계자라고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만시인들은 샤만이 미르 수스네 훔이라고 생각했

다. 만시인들은 미르 수스네 훔을 거위, 또는 백마 

탄 기사로도 묘사한다. 여기서 미르 수스네 훔을 모

시는 의식에서 말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생겼다. 

다양한 신 외에도 만시인들은 숲, 강, 호수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 속에 정령이 있다

고 믿었다.  그림6.   ‘물의 정령’에게 바치는 의식 
(출처: http://www.�nnougor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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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연 (한국외대 HK교수)

어머니의 눈물은 강물처럼 쏟아지고, 누이의 눈물은 시냇물처럼 흐르네, 
부인의 눈물은 이슬처럼 내리네. 해가 떠오르면 이슬이야 다 마르겠지.  

Мать плачет, как река льется, сестра плачет, как ручей течет, 
жена плачет, как роса падет. Взойдет солнышко - росу высушит.

- 러시아 민요 中 

흙이 덮인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무덤 가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슬픔에 지쳐 있는 세 명의 여인. 이

들은 각각 무덤 주인의 어머니이자 누이이고 부인이다. <무덤의 풍경>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그림은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의 거장으로서 도스토옙스키, 오스트롭스키 등의 초상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실리 페로프(Василий Перов, 1833~82)의 작품이다. 무거운 고전주의적 색조로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마치 삼위일체와도 같은 구도를 이루고 있는 세 여인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들의 슬픔의 깊이는 다 같지 않다. 민중 가운데 전해지던 노래의 한 구절

을 그림으로 옮기면서 화가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압도되어 거의 자신 또한 죽음에 이른 듯 

보이는 어머니와 망연자실한 누이의 모습에 젊은 과부의 알 수 없는 표정을 대비시킨다. 무덤을 향해 엎

드린 어머니에게 드리워진 것이 죽음이라면 과부는 젖을 먹이고 있는 아이의 모습과 함께 시련에도 불

구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삶을 표상한다. 과부가 검은 숄을 들어 곁눈질하고 있는 그림의 왼편 어둠 가

러시아 풍속화가 열전(列傳)
바실리 페로프와 <무덤의 풍경>

명화 속에 그려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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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에는 정체 모를 남자의 형상이 작게 그려져 

있다. 노래의 가사처럼 어머니의 강물처럼 흐르

는 눈물과 달리 이슬처럼 맺힌 과부의 눈물은 태

양이 떠오르면 곧 마를 것만 같다. 흐릿하기는 하

지만 붉은 머리띠를 매고 있는 후경의 남성은 곧 

젊은 미망인에게 새롭게 나타날 태양이 될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이 그림

에서 이미 페로프는 인간의 삶 속에 드리워진 죽

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되는 삶을 말하고, 또 그 가운데 드러난 인간의 

때로는 속물적이기도 한 심리를 예리한 풍자적 

시선으로 포착한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사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크림 전쟁의 패배로 차르의 권위는 

상처를 입었다. 농노해방으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농노제 시기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많은 농민들은 도시 빈

민층으로 전락했다. 이와 함께 인텔리겐챠와 잡

계급 지식인, 부유한 상인 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러시아 사회 곳곳에서는 공론장(public sphere)이 

활성화 되었다. 정부의 검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기운은 오히려 더 거세어져 

갔다.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사회 사상들이 꽃을 

피우기도 했다.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은 이러한 

사회적 변혁의 가운데 처해 있

던 러시아인들의 삶에 대한 첨예

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중 속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미술에서 이동파 운동이 대두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무

관하지 않다. 페로프는 지배계층

의 전유물이었던 미술을 민중의 

삶 속으로 가져간 이동파 운동

의 대표자였다. 

이동파 운동에 참여한 화가들은 귀족계급과 

학교에 예속되어 있던 미술을 해방시키려 했다. 

이들에게 민중은 자신들의 작품을 향유하는 주

체이자 동시에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상인 계급의 일상이나 민중의 척박한 

삶을 그린 그림들이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성

장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이 글을 포함

하여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연재될 글들은 바로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화가들이 그린 풍속화

를 주제로 한다. 이는 서양미술사에서 흔히 장

르화(genre painting)라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초상화나 신화적인 줄거리들, 성서의 내용 등 

기존의 서양회화가 이상적 소재로 간주해 왔던 

대상들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삶의 모습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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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때로는 자연주의적으로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48세에 결핵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페로프는 

러시아인의 삶의 모습을 담은 수많은 그림을 그

렸습니다. 물론 그의 그림은 당대 러시아 미술 아

카데미의 화가들이 다루었던 다양한 주제들 역

시 포함한다. 성서의 내용을 그린 그림이나 역사

화, 귀족들의 초상화는 당연히 그의 작품 세계에

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

는 것은 그의 세태고발적인 풍속화가 보여주는 

부패한 지배계급에 대한 풍자의 깊이와 민중의 

고단한 삶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라 할 것이다.

1861년 작 <시골의 부활절 행렬>을 시작으로 

그는 성직자의 부패를 고발하는 여러 편의 그림

을 그렸다. 잘 보이지도 않게 손에 쥔 십자가와 함

께 시골 교회의 문을 나서고 있는 성직자는 술에 

취해 있다. 그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구걸하는 

듯한 걸인을 밀어내 버린다. 집 오른편에는 얼굴

도 보이지 않는 이가 아마도 술에 취한 채 일어나

지 못하고 있는 듯 하고, 남루한 노인이 들고 가

는 성화는 그의 앞에서 머리를 젖혀들고 있는 사

람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다. 성모의 이

콘을 들고 있는 러시아 여인의 표정은 종교적인 

환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부활절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그림을 지배하는 것은 잿빛의 

어두운 정조일 뿐이다. 농노해방이 선포된 1861

년의 부활절을 페로프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

울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의 종교에 대한 비판은 이 그림 외에도 여러 

작품들에서 반복된다. 특히 1865년 스케치를 시

작해 1876년 완성한 <수도원에서의 주연>은 수

도원을 찾은 귀족들과 빈민들을 양분화 하는 직

설적인 화법을 통해 성서의 교리와는 달리 억압

받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탐욕에 눈이 먼 성직

자들의 위선을 고발한다.   

페로프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트로이카, 

물 길어가는 작업장의 아이들>(1866)은 삶의 무

게에 짓눌려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자신들의 몸보다도 더 큰 물통을 끌고 가

는 어린 아이들의 지친 얼굴과 그 얼굴을 향해 

불어오는 세찬 바람은 이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의 무게를 보여준다. 뒤에서 간신히 수레를 

미는 힘없는 노인의 모습은 이들의 비극성을 더

한다. 멀리 오른쪽으로 등을 보이는 사람의 존

재가 이들이 지나쳐 온 험난한 오르막길의 끝을 

알리고 있고 이들이 향하는 곳으로부터 그림 전

체를 밝히는 빛이 비추고 있으며 왼쪽 제일 위쪽

으로 작가가 작은 호롱불을 그려 넣었다는 낙관

주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삶의 희망

보다는 이들의 얼굴의 근육의 일그러짐이 보여

주는 힘겨운 삶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

온다.

거의 동시에 그려진 <운구행렬>(1867) 역시 그 

비극성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

버지의 관을 옮기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이 

이 그림의 주제이다. 작품에서 중앙에 그려진 고

개를 떨군 어머니의 뒷모습과 힘없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말은 이들이 겪고 있는 슬픔을 말

해 준다. 이는 피곤에 지쳐 잠든 아이의 얼굴, 아

버지의 관을 꽉 쥐고 있는 아이의 동그랗게 뜬 두 

눈과 대조되어 비극성을 더한다. 얼어붙은 러시

아 겨울의 차가운 풍경과 먹구름이 뒤덮인 하늘 

역시 이들의 불행에 동참한다. 화폭 중간으로 펼

쳐진 밝은 하늘조차도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엔 

너무 멀어 보일 뿐이다.

페로프가 그린 민중의 삶 곳곳에는 이처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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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나올 수 없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심지어 

1863년 그가 파리를 여행하며 그린 그림에는 파

리 빈민가의 장례식이 건조한 스케치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자주 등장한다. 어쩌면 고아들은 19세기 후반 이

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러시아적 근대에 대한 우

울한 알레고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집 없고 굶

주린 어린 아이들은 그의 작품에서 자주 잠들어 

있다. 헐벗은 채 잠든 아이들을 밝은 빛이 비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 이들의 잠든 모습은 죽음

을 연상시킨다. 어린 아이의 생명력을 잠식해 들

어가는 죽음의 형상은 페로프의 비극적 세계관

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1867년에 그려진 <물에 빠져 죽은 여자>의 형

상은 공포를 자아낸다. 머리카락을 마치 해초처

럼 풀어헤치고 죽은 채 누워 있는 여자의 형상

과 그것을 무심한 표정으로 지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이들은 수평과 수직의 구도

를 통해서도 대립한다. 남자와 함

께 수직적인 건축물들이 하나의 의

미장 안으로 포함된다면 누워 있

는 여자와 그 위로 보이는 마치 홍

수라도 난 듯 세계를 잠식하고 있

는 물이 이루는 수평의 흐름은 그

에 맞서는 또 다른 의미축을 형성

한다. 이 때 수직의 첨탑들을 하나

로 연결하는 성곽은 물과 평행한 

선을 이루며 수평의 의미론에 합류

한다. 죽음은 마치 여자로부터 수

면으로 그 위에 안개와도 같이 모

호하게 흐려진 성곽의 형상으로 전

이되는 것 같다. 여자의 몸을 덮고 

있는 검은 옷은 머리카락을 타고 

피처럼 물로 흘러든다. 파이프를 물고 있는 남자

는 여자의 죽음에 대해 냉담한 표정을 보이고 있

지만 그러한 그의 태도와는 별개로 그녀를 따라 

흐르는 수평의 흐름은 그의 발과 그가 앉아 있는 

배를 따라, 이어 난간을 따라 그림 오른쪽 상단으

로 이어진다. 개인의 죽음은 이렇게 세계의 죽음

으로 옮겨간다.   

1873년 그려진 <아들의 무덤을 찾은 노부부>

는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감

을 얻은 작품이라고 한다. 페로프는 슬픔에 빠진 

어머니의 얼굴과 망연자실한 아버지의 얼굴을 그

리는 몇 번의 습작을 거쳐 결국은 부모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로 한 모양이다. 습작들에 그려진 부

모의 얼굴은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만 등이 굽은 얼굴 없는 뒷모습만큼 많은 이야기

를 해 주지는 못했다. 

그림 전체의 색조는 비교적 밝다. 갈색톤의 고

전주의적이고 무거운 색조가 아닌 풍경화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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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한다. 그러한 자연의 색조는 역설적으로 

노부부의 무거운 뒷모습을 강조한다. 페로프는 

묘비조차 없는 60년대 니힐리스트 아들의 묘를 

바라보는 부모 세대 40년대 자유주의자의 뒷모

습을 통해 70년대 러시아 사회가 직면한 비극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

페로프는 평생 동안 성직자와 신흥 부르주아 

계층, 귀족을 포함한 지배계층의 위선을 폭로하

는 경쾌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다. 그러나 그러한 

작품들을 포함하여 그가 궁극적으로 그리려 했

던 주제는 다름 아닌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부조

리의 모습이었다. 어린 아이들 앞에 도사리고 있

는 죽음의 형상들은 바로 그러한 부조리의 정수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례식을 치르고 들판을 가로질러 돌아오는 민

중의 모습은 이미 사실주의 회화의 경계를 넘어

선다. 이 그림에서 인물의 형상은 거의 사라져 있

다. 여자와 남자, 어린 아이로 겨우 구분될 법한 

민중들은 비슷한 톤으로 이어져 하나의 덩어리

와 같아진다. 인물은 슬픔을 가득 담고 있는 풍

경 안으로 녹아든다. 텅 빈 잿빛 하늘과 몇 마리 

새들, 러시아의 가을 들판은 인물들을 하나로 끌

어안으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

을 재현한다. 이처럼 시체와 잠과 죽음으로 뒤덮

인 비극적인 세계, 페로프가 그린 19세기 후반 러

시아 사회의 모습은 다름 아닌 <무덤의 풍경>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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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объяснять, выяснять 
(1)  объяснять (완 объяснить) [кому что] [чем]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던 것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말해주다

◆  объяснять свою мысль, намерение, цель, правило, причину, значение чего-л.;  
объяснять словами, движением, жестом, знаками, взглядом ...
- Не знаю, как детям всё это объяснить.  
- Эти люди явления природы, весь окружающий мир объясняют легендами. 
- Прохожий охотно объяснил, как пройти к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му музею. 
- Он не хотел объяснить, почему поступил так. 
- Объяснить сложно - это всё равно, что не объяснить. 
- Плохую подготовку к экзамену он объясняет своей занятостью. 

(2)  выяснять (완 выяснить) [что] 
질문 등의 방법을 통해 무엇을 명확히 알게 되다

◆  выяснять вопрос, причину катастрофы, положение дел, условия приёма на работу, 
порядок зачисления в институт, недостатки в работе ...

*   2013년 여름호부터 우리말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의미나 격지배 구조 등이 서로 다른 동사(пароним, 類義語)
들을 제시한다. (참조: Э.И. Амиантова и др. Словарь-справочник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ып. 1 - глагол. МГУ. 1970.; О.В. 
Вишнякова. Словарь пароним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Русский язык. 1984. 등)

1. объяснять, выяснять
2. отказывать, отказываться 
3. отменять, переносить, откладывать
4. поворачиваться, оборачиваться, отворачиваться
5. подписываться, подписывать, расписываться 
6. посещать, навещать
7. приготовить, подготовить

러시아어 동사 유의어(6)*

김 민 수 (한국외대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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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значило специальную комиссию, чтобы выяснить причины  
катастрофы. 

-  Эксперимент был поставле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яснять закономерности этого  
явления. 

-  Прежде чем высказать своё мнение, он выяснил обстановку, выяснил, как  
относятся люди к намечённ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 объяснять, выяснять
объяснять와 выяснять는 ‘그 무엇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다’는 의미에서 동의적이다. 그러나 
объяснять는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하는 것인 반면, выяснять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
록 질문하거나 조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завода объяснил директору причины замены некоторых рабочих новыми. 

(사장에게 이유를 설명하다)
-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выяснил у директора причину замены некоторых рабочих новыми. (사장에
게 이유를 들어 알게 되다)

- Я знал дорогу и объяснил, как пройти к озеру. 
- Идти можно было и по шоссе, я хотел выяснить, какая дорога короче. 

2. отказывать, отказываться 
(1)  отказывть (완 отказать) [кому в чём] 

부탁이나 요청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기를 거절하다

◆ отказывать кому-л. в просьбе, в помощи, в совете, в деньгах ...
-  Я подал заявление с просьбой о переводе на хим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думаю,  

что мне не откажут. 
- Почему ты не обратился к друзьям, они бы не отказала тебе в помощи. 
- Дедушка балует внучку, он ни в чём не может ей отказать. 

(2) отказываться (완 отказаться) [от чего] 또는 동사 미정형

① 무엇에 동의하지 않다, 무엇 하기를 원하지 않다 
- Спортсмен отказался от участи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отказался участвовать ...)
- Он плохо себя чувствует, но от лечения отказывается. 
- Подсудимый отказался от последнего слова. 

② 무엇을 수용하지 않다, 거부하다 ([от чего])
- Не отказывайся от помощи, мы предлагаем тебе её от чистого сердца. 
- Он отказался от ужина и рано ушёл. 
- Если вы откажетесь от приглашения, вы меня очень обиди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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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тказывать, отказываться
(1)  отказывать는 타인의 부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하고, отказываться는 스스로 무엇을 하거

나 타인의 제안을 수용하고 싶지 않음을 의미하여 서로 의미상 차이가 있다. 
(2)  отказывать는 помощь, просьба 등 제한적인 명사 그룹(отказывать в помощи, просьбе 등)과만 

결합 가능하며, 두 동사의 통사구조도 서로 다르다.  
отказывать кому в чём //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чего-л. 또는 동사 미정형 
- Он отказал нам в помощи.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 Он отказался от нашей помощи. (우리의 도움을 거절했다)

(3)  그러나 отказаться 뒤에 동사 미정형이 이어지는 경우 동일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Он отказал нам в помощи. = Он отказался помочь нам.  
- Почему вы отказали ему в просьбе? = Почему вы отказались исполнить его просьбу?

3. отменять, переносить, откладывать
(1)  отменять (완 отменить) [что] 

이전에 정해진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취소하다

◆ отменять заседание, собрание, экскурсию, поездку, занятие, экзамен ...
- Из-за сильного дождя экскурсию отменили. 
- Во время сильных морозов занятия в младших классах отменяют. 

(2)  переносить (완 перенести) [что] [с какого-л. срока на другой]  
이전에 정해진 시간, 기간 대신 다른 시간, 기간으로 변경하다

◆  переносить собрание, заседание, экскурсию, поездку, концерт, занятие, экзамен;  
перенести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на пятницу, с трёх часов на пять часов, с весны на осень, 
с этого года на следующий ...
- Давайте перенесём нашу встречу на завтра. 
- Предлагаю во вторник заседание не проводить, а перенести его на среду. 
- Из-за болезни пианиста концерт перенесли на следующее воскресенье. 
- Открытие конференции перенесли с 12 на 10 часов. 

(3)  откладывать (완 отложить) [что] 
이전에 정해진 시간, 기간을 보다 이후로 연기하다 

◆ откладывать собрание, поездку, экскурсию, разговор, посещение чего-л. ...
- Не будем больше откладывать нашу встречу, мы и так не виделись полгода. 
-  Я вам советую отложить экскурсию и всё время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экзаменам. 
- Отложи рассмотрение этого вопроса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 Не откладывай на завтра то, что ты можешь сделать сегодн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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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тменять, переносить, откладывать
отменять는 ‘취소하다’, переносить는 다른 시간으로 ‘변경하다’, откладывать는 (불확정적인) 이후로 
‘연기하다’는 의미로 어휘의미가 서로 다르다. 
- Если будет плохая погода, экскурсию отменим. 
- Если будет плохая погода, экскурсию перенесём на следующую неделю. 
- Если будет плохая погода, экскурсию отложим.(언제로 연기하는 지는 불투명)
- Собрания не будет. Его отменили. 
- Сегодня собрания не будет. Его перенесли на завтра. 
- Сегодня собрания не будет. Его отложили. А пока неизвестно, когда будет. 

4. поворачиваться, оборачиваться, отворачиваться
(1)  поворачиваться (완 повернуться)  

몸통의 상태를 바꾸다

◆ повернуться спиной, боком, лицом; повернуться на спину, на бок, направо, налево ...
- Он повернулся лицом к ветру. 
- Мне не хотелось вставать, и я повернулся на другой бок. 
- Ключ легко повернулся в двери. 

(2)  оборачиваться (완 обернуться) 
얼굴을 뒤쪽 또는 그 누구를 향해 돌리다

◆ обернуться назад, к окну, к двери, на крик, на шум ...
- Выйдя из села, он несколько раз обернулся, как бы прощаясь с родным домом. 
- Кто-то позвал меня, и я обернулся на голос. 
- Женщина обернулась лицом к Иванову, и он узнал её. 

(3)  отворачиваться (완 отвернуться)  
대화 상대 또는 그 무엇으로부터 얼굴이나 몸통을 다른 쪽을 향해 돌리다

- Он не мог убедить своего противника и сердито отвернулся от него. 
-  У неё на глазах показались слёзы, и она отвернулась.  
☞ отворачиваться от кого-л. 관계를 단절하다 

- Он поступил нечестно, и люди отвернулись от него. 

※ поворачиваться, оборачиваться, отворачиваться
이 세 동사는 ‘신체의 공간적 상태를 바꾸다’는 의미에서 동의적이다. 그러나 поворачиваться는 몸통 
전체의 상태를 바꿈을 의미하며, оборачиваться와 отворачиваться는 머리가 향하는 방향만을 바꿈
을 의미한다. 
- Он не стал нас слушать, а повернулся и вышел. (몸을 돌려 나갔다)
- Он отвернулся и не слушал, что ему говорили. (고개를 돌리고 듣지 않았다)
- Он повернулся и взял книгу с полки. (몸을 돌려)
- В комнату вошли двое, и он обернулся на стук. 
- В комнату вошли двое, он узнал их и отвернулс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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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подписываться, подписывать, расписываться 
(1) подписываться (완 подписаться) [под чем]

① 그 어떤 텍스트 아래에 필자 자신의 성명을 써넣다 (편지, 작문 등)
- Мы вместе писали письмо, и подписались оба.
-  Отдавая в юмористические журналы свои рассказы, А.П. Чехов подписывался  

разными псевдонимами. 
②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하단에 자신의 성명을 써넣다 

◆ подписываться под заявлением, под обращением, под декларацией ...
- С этим я согласен, под этим я подпишусь. 
- Не торопи меня, сейчас я прочитаю и подпишусь. 

③ 정기간행물 구독을 신청하다
- Советую вам подписаться в этом году на приложение к журналу “Огонёк”.
- Реклама призывала подписываться на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2) подписывать (완 подписать) [что]

① 문서를 확인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성명을 써넣다 
◆ подписывать документ, пропуск, приказ, указ, закон, справку, инструкцию ...
- Министры обеих стран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 У него привычки подписывать бумаги, не читая их. 

② 물건 등에 소유주 이름을 적어 넣다
- Чтобы книга не затерялась, подпишите её.
-  Подпишите, пожалуйста, листок, на котором вы будете писать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3) расписываться (완 расписаться) 

① 어디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다
-  Ты слишком неразборчиво расписался в паспорте, нельзя прочитать твою 

фамилию. 
- Почётных гостей просили расписываться в книге отзывов. 

② 확인이나 영수의 의미로 공식 문건(공공 양식, 통지서, 확인증, 영수증 등)에 서명하다
- Получив деньги, он расписался в ведомости. 
- Вам посылка. Получите и распишитесь. 
-  В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правилами пользования библиотекой? Распиши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вот здесь. 

※ подписываться, подписывать, расписываться 
이 세 동사는 공히 ‘자신의 성명을 써넣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각각 다른 뉘앙스를 표현한다. 
подписываться는 텍스트 내용에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그 아래에 성명을 기입한다는 뉘앙스 또는 텍
스트 아래에 성명을 기입하여 그것의 저자임을 명시한다는 뉘앙스를 표현한다. подписывать는 서명하
여 문서를 확인했음을 표시하거나 물건의 소유주를 표시한다는 뉘앙스를 가진다. расписываться는 
주로 서명으로 무엇을 확인한다는 뉘앙스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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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посещать, навещать
(1) посещать (완 посетить) 

① 무엇을 보기 위해 어디를 방문하다 [что]
◆ посещать страну, город, музей, выставку, университет, завод ...
- Иностранные делегации посещают различные музеи и выставки. 
- Рекламы предлагали посетить новый магазин. 
- Когда-нибудь, надеюсь, мне удастся ещё раз посетить этот город. 

② 무엇을 듣거나 배우기 위해 어디를 방문하다 (주로 교육과정, 교육기관) [что]
◆  посещать лекции, семинар, уроки, занятия, заседания...; посещать университет, 

школу, детский сад ...
-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посещает уроки молод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затем они  

обсуждают эти уроки. 
- Студенты хорошо посещают лекции по физике. 

③ 특정한 목적으로 누구를 공식 방문하다 [кого]
- Иностранная делегация посетила директора завода. 
-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посетил президента Франции. 
- Художники, музыканты, писатели часто посещали Толстого в Ясной Поляне. 

(2) навешать (완 навестить) 

① 만나기 위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방문하다 [кого]
- Анна заболела, надо бы навестить её, узнать, не нужно ли ей чего-нибудь. 
- Я часто навещаю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 После войны он приезжал в Киев навестить родных.

② (드물게 사용) 과거에 살았던 곳에 가보다 [что]
- Он решил навестить родные места. 
-  Иногда нам надо думать не только о том, кто завтра придёт к нам в гости, но и  

о том, кто послезавтра придёт навестить нашу могилу. 

※ посещать, навещать
이 두 동사는 문체적 특성과 사용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посещать는 문어체적 어휘로서 주로 공식 문
체의 구어와 문어에서 다양한 기관, 인물, 장소에 대한 공식적 방문을 의미한다. навещать는 문체적으
로는 중립적이며, 주로 가까운 친척, 친구 등에 대한 방문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 Завтра я хочу навестить своего знакомого. (중립적 문체)
- Комиссия по обследованию зелёных насаждений посетила несколько парков. (공식적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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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приготовить, подготовить

(1)  приготовить (불완 готовить, приготовлять) [кого, что] 
무엇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다

◆ приготовить пищу, лекарства, постель ...
- Мать приготовила ванну и пошла за детьми. 
- Этот гранит приготовили для памятника. 

(2)  подготовить (불완 готовить, подготавливать) [кого, что] 
무엇을 조직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다, 사전에 무엇을 마련해 두다

- Этот техникум подготовил м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ов-строителей. 
- Прежде чем сеять цветы, надо подготовить землю. 
-  Чтобы не терять времени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рабочий должен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ить  

рабочее место. 
- К нам едет делегация учителей: надо подготовить для них комнаты в гостинице. 

※ приготовить, подготовить
이 두 동사는 그 무엇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둔다는 의미에서 유사하지만, приготовить는 ‘즉
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함’에 초점이 있고 подготовить ‘사전 작업을 함’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Дети приготовили бумагу и карандаш для рисования. (종이와 연필 배치 완료)
- К новому году студенты подготовили концерт. (많은 연습)
- Она приготовила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операции. (작업 도구 배치 완료)
- Ребята подготовили интересные работы для выставки. (오랜 시간 많은 준비)

☞  приготовиться (к чему, 동사 미정형)와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чему)도 앞의 쌍과 동일한 의
미 차이가 있다. 
- Певец подошёл к роялю и приготовился петь.
- Ещё вчера мы уложили все вещи и приготовились к отъезде. 
- Дирижёр поднял руку. Для музыкантов это знак, что надо приготовиться.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я не сдал вступительные экзамены в институт, теперь я решил  

получше подготовиться. 
- Я не могу выступать сегодня: мне нужно время,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  Завтра учащиеся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дают концерт. Они готовились к нему  

весь год и, очевидно,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илис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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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구소 후원자 모집

 Russia·Eurasia FOCUS 투고 안내

영문학술지 REGION

슬라브연구 논문투고 안내



▶2014년 12월

“Россия и страны востока: вектор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ГБОУ ВПО «Башкирская академ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и управления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ФГБОУ ВПО «Башки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г. Уфа.) 

주최 : 바슈키르 공화국 대통령실, 공화국 정부, 교육부, 바슈키르 국정 아카데미, 바슈키르 국립대(우파 소재)  
제목 : 러시아와 동방의 국가들: 상호작용과 협력의 벡터

일시 : 2014. 12. 4
주제 :  1. 러시아와 동방 국가들의 대외 정책 및 국제관계에 관한 역사 문헌과 출판 2. 러시아의 사회사상과 문화 속에서의 동

방 3. 러시아와 동방의 국가 간 외교 관계사 4. 동방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러시아 외교관의 역할 
5. 러시아의 현대 대중동 정책의 실제적인 문제 6. 러시아와 동방 국가 간 경제적 상호작용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 
발전 7. 소련과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슬람 요인의 영향 8. 러시아와 중동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 원리로서

의 문화 간 대화 

“Этносы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гражданской нации: диалектика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ХОМАЙ – народные традиции  
Башкортостана», ГБОУ ВПО «Башкирская академ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и управления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ФГБУН «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м.  
(Уфа, 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주최 : 바슈키르 공화국 사회조직 “호마이-바슈키르 민족 전통”, 바슈키르 국정 아카데미, 인종학 연구소

제목 : 민족과 시민의 형성: 러시아 국가정책의 변증법

일시 : 2014. 12. 9
주제 :  1. 러시아에서 소수민족 발전의 현대적 동향과 민족그룹 2.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민족 정책 이데올로기 3. 현대적 배

경 및 조건에서 러시아 연방의 민족 정책 전략과 그 특징 4. 민족 간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발전과 연방제(연
방주의)강화의 문제점 5. 현대 러시아에서의 종교 간, 문화 간 문제와 갈등 6. 러시아 시민(공민)형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 
7. 현대 러시아 사회-정치적 발전 맥락에서의 민족·종교운동 8. 러시아연방에 속한 지역과 국민의 민족적·문화적 관계 강
화요인으로서의 민족 간 결혼

   

본 HK연구사업단의 연구 대상인 러시아 85개 연방주체와 관련하여 최근 러시아 지방 학계의 관심사가 무엇

인지 파악하는 한편, 국내 연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지방도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술

대회를 소개한다. 러시아 지방의 학술 동향은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글로벌화와 글로컬

화가 진행 중인 오늘날 러시아 지방의 학술적 관심사 및 동향 파악은 러시아를 더 심도 있고 균형 잡힌 관점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 지방학술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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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лжские земли в экономике,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е России: опыт междисциплина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Тренинговый консалтинговый центр «Академия» (Волгоград)

주최 : 교육-상담센터 “아카데미” (볼고그라드)
제목 : 러시아 경제·문화·역사에서의 볼가지역: 학제 간 연구의 경험

일시 : 2014. 12. 15
주제 :  1. 볼가 영토 형성의 역사적 측면 2. 경제문제와 볼가 지역 개발 전망 3. 볼가 지역 주민의 문화, 종교 및 독창성 4. 볼가 지

역 발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경험 

▶2015년 3월

“Государство, общество, церковь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XX-XXI веках”, ФГБОУ ВПО «Иван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вановский филиал, ФГБОУ ВПО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вято-Алексеевская Иваново-Вознесенская Православная Духовная семинария АНО ДП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гуманитарных проектов» (г. Иваново)
  
주최 :  이바노보 국립대학, 러시아 국민경제 및 국정 아카데미 이바노보 지부, 성 알렉세예프 정교회 신학교, 인문학 프로젝트 

교육 센터  
제목 : 20-21c 러시아 역사에서의 국가, 사회, 교회

일시 : 2015. 3. 18-19
주제 :  1. 러시아 국가의 역사 2. 러시아 국가·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러시아 정교회 및 다른 종교의 역사 3. 사회의 구조 4. 정

당과 정치운동 5. 지방자치정부의 발전 6. 사회의 정신적·문화적 발전

(정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조교 김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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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적

언어와 민족문화: 슬라브 신화론과 민족언어학 개관 1, 2
저자 니키타 일리치 톨스토이, 김민수 옮김 / 출판사 한국문화사 / 2014

이 책은 수백 편에 달하는 니키타 톨스토이의 논문 가운데 주요 논문 35편을 선정하여 7개 주제

별로 묶어 놓은 논문 모음집이다. 
민족언어학은 언어를 민족과의 상관성 측면에서 연구하고, 언어와 정신문화, 언어와 민족정신, 언
어와 민족 창작 간의 다양한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언어학 내의 연구방향 중 하나이다. 우리는 민
족언어학을 통해 현대의 생생한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역사를 읽어내고, 이 자료가 어떠한 질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저자 톨스토이는 슬라브족의 다양한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현상을 유형화하고, 
이를 민족문화 지형도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민족언어학을 발전시켰다.

올리가르히: 러시아의 부富를 움직이는 이너서클
저자 김병호 / 출판사 북퀘스트 / 2013

이 책은 매일경제신문 김병호 기자가 러시아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극소수 집단 ‘올리가

르히’에 대해 심층 분석한 책이다. 올리가르히가 어떻게 러시아의 주요 자원과 기간산업을 장악해 
나갔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권력 싸움이 있었는지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게 보여

주면서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산업, 문화를 둘러본다. 
책에서는 소련 해체부터 오늘날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올리가르히의 역동적인 삶을 통해 러시아

의 전반을 다룬다. 그리고 대기만성형의 최고 부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를 비롯하여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를 주무르는 대표 올리가르히 15명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끝으로 부록에서 우리에게

는 낯설지만, 세계적인 자원 기업인 ‘주목할 러시아 기업들’을 소개한다.

▶구미서적

Putin as Celebrity and Cultural Icon
저자 Helena Goscilo / 출판사 Routledge / 2014

최근 몇 달 동안 푸틴의 인기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그에 필적할 만한 강하고 경험이 풍
부한 정치 지도자는 여전히 부재한 가운데, 푸틴만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것
처럼 보인다.
러시아연방 총리에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재임 기간 푸틴은 국가의 핵심적인 문화 아이콘이 되기 
위해 정치 분야를 넘어섰다. 이 책은 그의 상징적인 위엄과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영
향력을 과시하던 러시아의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리고 타고난 지혜와 신체적 강
인함을 지닌 푸틴의 영웅적 이미지를 탐구한다.
이 책은 푸틴의 문화적 표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의 이미지를 만들고 전파하는 대중매체의 역
할을 파헤치고 있고, 2000년대부터 약 10년간 계속된 러시아 국민의 절대적 푸틴 지지 현상을 살
펴보고 있다.

신간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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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Hegemonic Order Russia’s Way : Order,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Post-Soviet Space
저자 Michael O. Slobodchiko� / 출판사  Lexington Books / 2014

이 책은 소연방 해체 이후 등장한 ‘새로운 러시아’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서양의 많은 학자가 주로 러시아의 ‘강압성’만을 지적해왔다면, 이 책의 저자는 이 지역의 안보체

제를 둘러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는 역내 안
보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자적·다자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이용해야만 하며, 이러한 협력 과정

에서 여타 구소련 국가들은 러시아의 강압성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러시아가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과거 소연방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는 단순한 해석에서 벗어나 
포스트소비에트 국가 간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호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게 적절한 책이다. 

▶러시아 서적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
저자 Н. Е. Тихонова / 출판사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 2014

이 책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사회학연구소의 발간물로 러시아 국내의 사회계층화 현상 분
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2013년까지 시기의 러시아 사회구조와 계층화 현
상을 분석하기 위해 신베버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자원중심주의와 같은 몇 가지 기본적 접근법을 
차용했다. 본서는 현대사회 계층화에 대한 기본적 접근법의 원론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러시아 사회구조 모델을 정립하고 상호 대조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다
양한 학술적 관점에서 입체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학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학연구소가 1994~2013년에 걸쳐 축적한 러시아 전국 사회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책의 신뢰도

를 높였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큰 의의가 있다.  

Эконом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и прикладное регионоведение Pоссии
저자 Симагин Ю.А. / 출판사 Юрайт / 2014

이 책은 지역 발전의 기본적 요인과 현대 국가 경제의 지역 조직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러시아 지역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검토되어

야 할 요소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태와 사회 문제들의 분석에도 이 책은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다. 
저자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만 
여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부록에는 현안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도표로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정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조교 황윤희, 김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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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구소 후원자 모집

1. 후원 취지

1972년에 창립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2012년에 40주년

을 맞이한 국내 최고(最古)의 러시아학 연구소입니다. 굵직한 학문적 족

적을 남겨온 러시아연구소는 이제 국내 전문연구소의 위상을 뛰어넘어 

세계 수준의 연구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러시아연구소의 도

전을 격려해주시고,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실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2. 후원자 자격

러시아연구소 연구 및 출판 등 제반 학술 활동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 모

든 개인 및 기관은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규모 및 약정 기간

* 개인회원: 1년 10만 원 

* 기관회원: 1년 100만 원 

* 특별회원(개인 및 기관): 1년 상당액의 후원금 

* 약정 기간: 1, 3, 5, 10년 중 택일

한국외국어대학교



4. 후원자 혜택

* 러시아연구소의 일정 출판물 지면에 후원자임을 표시해드립니다.

*  러시아연구소의 각종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을 보내드립니다.  

(러시아연방총서, 학술연구총서, 슬라브연구, Russia & Russian Federation 등)

* 특별회원은 협의에 따라 주요 출판물의 공동발행인(로고 포함)으로 표시해드립니다. 

* 후원금은 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로 배포되던 러시아연구소의 각종 on-line 성과물은 종전과 같이 보내드리며,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회의 및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후원금의 수납 및 처리 과정

후원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 발전협력팀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납되고 관리되며, 후원금의 사용 

명세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시됩니다.

상담 문의: 031-330-4144(최우익 교수) / 031-330-4852(김선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에서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Eurasia Focus’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ussia·Eurasia FOCUS 안내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영문학술지 REGION영문학술지 REGION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http://www.rus.or.kr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영문 국제저널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를 2012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러시아, 동유럽 전문가들이 편집진으로 참여한 본 저널은 매년 1

월과 7월 연 2회 미국 Slavica 출판사를 통해 발간되며 2014년 12월 현재 제6호까지 발

간됐습니다. 

본 저널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

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하고 있으며, 논문뿐만 아니라, 서평도 매호 게재하고 있

습니다.

본 저널은 해당 지역의 핵심 이슈를 연구하는 유라시아 지역 현지 학자들의 수준 높

은 논문도 정기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기존의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저널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본 저널의 목차와 논문 내용은 현재 Project MUSE의 사이트 (http://muse.jhu.edu/

journals/region)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안내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상트 페테르부르크대 동서사회연구소

공동 개최

April 9-10, 2015
St. Petersburg University, Russia

EXPLORING THE NEW TRENDS
IN SOCIO-CULTURAL CHANGES 

IN KOREAN AND RUSSIAN SOCIETIES

The following themes (among others) will be discussed:
1.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ew trends in socio-cultural changes in Korean and 

Russian societies;
2. �Problems of democratization and civil society formation in Korean and Russian 

societies;
3. New trends in economic globalization in Korean and Russian societies;
4.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trends in Korean and Russian societies;
5. �Transformation of the cultural practices in Korean and Russian societies under 

globalization;
6. ��Migration as a factor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the Korean and Russian 

societies.

Objectives of the conference:	
•�Discussion of the theory, history and practices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Korean and Russian societies;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of social and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Discussion of the results of Korean studies in Russia and Russian studies in Korea, 
including the post-Soviet society;
•�Exchange of proposals on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in research, teaching 
methods and expert activities in the field of Russian-Korean acade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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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M a g a z i n e  o f  R u s s i a  &  R u s s i a n  F e d e r a t i o n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인문한국(HK)사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Russia & Russian Federation>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시사성 있는 주제를 분석 

하고, 러시아 지역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는 종합 

지역정보지입니다. 

1. 학술마당

기획특집 : 러시아 현지조사 기행문

러시아의 세 번째 수도, 카잔 / 김혜진(한국외대) | 2

라마 강의 연수육지, 볼로콜람스크 / 황성우(한국외대) | 10

특별기고

러시아 홍길동 / 알렉산드르 강(고려인 작가) | 15

연구노트 : 러시아연방 인문공간 연구

러시아 중앙연방관구 경제지도 / 김선래(한국외대) | 27

러시아 석유·가스 채굴지 주민의 삶의 질 / 최우익(한국외대) | 32

러시아 역사교과서 논쟁 : 자긍심 고취 vs. 역사적 진실 추구 / 송준서(한국외대) | 38

러시아 파워 엘리트 연구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젊은 기수,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 장세호(한국외대) | 44

인간과 문학

미하일 레르몬토프, 그의 시대적 ‘상념’에 관하여 / 김준석(한국외대) | 50

스크린 속의 러시아

영웅의 귀환 : 『가가린, 최초의 우주인』 / 라승도(한국외대) | 55

러시아 민족 이야기

우랄 동쪽의 순록 사육자, 만시인 / 김혜진(한국외대) | 59

명화 속에 그려진 삶

러시아 풍속화가 열전(列傳) 바실리 페로프와 <무덤의 풍경> / 이지연(한국외대) | 66

2. 정보마당

러시아어 Tips - 러시아어 동사 유의어(6) / 김민수(한국외대) | 72

3. 알림마당 

러시아 지방 학술대회 안내 | 80

신간서적 | 82

러시아연구소 후원자 모집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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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학술지 REGION | 87

논문투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슬라브硏究』논문투고에 대해 안내 

말씀 올립니다.

『슬라브硏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발간되고 있고,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분야에 관한 깊이있고 참신한 연구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슬라브硏究』에 기고를 원하시는 동학제현께서는 논문 제출기한에 맞춰  

본 연구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논문투고 요령과 심사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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